
전기열풍기: 위험없음
등유열풍기: 일산화탄소 발생가능

[최근 4년간(’19~’22) 12건 발생, 4명 사망, 25명 부상]

열풍기를 우선적으로 사용 (전기열풍기 사용 권장)
 
갈탄이나 숯 등 연료방식의 양생설비를 사용해야 한다면 출입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
 ▶ (권장) 양생작업장 내부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가스농도를
      확인할 수 있도록 하세요!
※ 감지기 설치 위치 선정 시 양생작업장 내 일산화탄소 발생 특성을 고려

※등유방식의 열풍기는 일산화탄소 발생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

※일산화탄소 농도기준 초과 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착용

※ 환기가 가능한 경우 환기를 실시하고 적정공기 수준 확인 후 출입

- 양생작업 시 열풍기를 우선적으로 사용 (전기열풍기 사용 권장)
※등유방식의 열풍기는 일산화탄소 발생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
- 부득이하게 갈탄, 숯 등 연료사용 시 작업장 내부 일산화탄소 측정
     ▶ 갈탄(숯탄) 보충 및 양생상태 확인을 위해 내부로 들어가는 경우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
       출입관리(일산화탄소 농도 기준 초과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내부 출입)

겨울철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『열풍기 사용』으로 질식사고를 예방합시다.

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비치 및 교육 실시



감지기 설치 위치 선정 시 양생작업장 내 일산화탄소 발생 특성을 고려


